
 요즘 제가 필라델피아 성당에 특강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갔었고, 다음 주까지 가는데, 특강을 

들으러 100 명 정도 오세요. 제가 강의하러 한인 성당에 종종 가는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당도 30 년이 넘었고, 필라 성당도 50 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오시고, 또 한국 성당을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들, 또 한인 신자들 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 쉽지 

않은 신앙 생활까지 다 하시니,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서 받으실 상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긴 얘기가 하난 생각이 났어요.  

 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을 주문받으러 아무도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셀프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물어 봅니다.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다 잘 받는데, 왜 나만 

셀프 서비스냐, 내가 이래뵈도 신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말하길, “네, 신부님, 신부님은 살아 생전에 많은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나라에서는 더 대접을 받으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대답이, “네 저 분들은 평신도세요. 지상에서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나라에서는 대접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 봤더니, 저 주방 뒤쪽에 주교님이 계신 거예요. 주교님이 뭐하나 봤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니, 교황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하고 물었더니, 교황님은 배달 나가셨대요.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평신도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을 증거하는 일이고, 신앙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는 날입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은 정말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톨릭 신앙을 소개한 사람은 이벽이라는 분이세요. 정약용의 친구로 당시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천재로 인정받을 정도도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이분은 출세나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혼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나라에 처음 신앙이 소개되었어요.  

 당시 사회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집안의 엄청난 반대와 온갖 박해도 무릎쓰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자들을 

차츰 늘려갑니다. 결국, 문중의 반대로 집안 곡간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분의 

순수한 학식과 열정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이렇게 가톨릭 신앙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기시작합니다. 성직자도 없이, 선교사도 없이 평신도 학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만든 공동체 였죠.  

 황일광 시몬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그 분은 당시 가장 낮은 계급인 백정 출신이었대요. 백정 출신이 높은 

가문의 양반들과 한자리에 앉아 식사도 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니, 바로 거기가 천국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았다. 후세에 맞이하게 될 천국은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처음 박해가 일어난 것은 신유년 1801 년인데, 이때 약 300 명 정도 순교했대요. 이것이 신유 박해입니다. 가장 

심했던 박해 병인박해 때, 약 7 년 동안 대략 8,000 명에서 만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시대에 약 

100 년 정도 박해가 계속되죠. 그래도 순교자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전해진 거예요.  

 최초로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였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은 박해를 피해 도망치다가 신자들을 버릴 

수 없어 되돌아왔대요. 그리고 체포되서 죽습니다. 믿음 하나로 낯선 땅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셨던, 김대건 신부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 

오히려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하시면서, 의연하게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은지 1 년 만에 순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가끔, 때에 따라서, 혹은 적당한 시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초대는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십자가를 

용기있고, 훌륭하게 짊어지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 잃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할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삶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